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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�함께�기도� (예배를�시작하며�기도문을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우리를�구원해�주신�하나님의�은혜에�감사합니다.� 매일�예수님과�동행하며�살아갈�수� 있도록

� � � � � 도와주세요.� 예수님의�이름으로�기도합니다.� 아멘.

▶�함께�찬양� (가족�모두�잘� 아는�다른�찬양을�해도�좋습니다)

� � =>� � “이� 세상�가장�아름다운”(그가�오신�이유)

▶�함께�읽기� (주일�본문을�가족들이�돌아가며�읽습니다)

� �=>� 히브리서� 2장� 10절~� 3장� 6절

▶�함께�묵상� (질문을�따라�각자�묵상한�내용을�나눕니다)

� � 1)� 예수님이�고난을�겪으신�이유는�무엇입니까?� (2장� 10절)

� � 새� 생명을� 얻기� 위해서는� 피� 흘림과� 죽음의� 고난이� 필요했습니다.� 예수님은� 하나님의� 백성들을� 위해� � �

희생제물이� 되셨습니다.� 의로운� 대제사장으로서� 자기� 생명을� 많은� 사람들을� 위한� 대속물로� 내어� 주셨습니

다.� 죄인인� 우리는� 예수님의� 고난과� 죽음을� 통하여� 영원한� 생명을� 얻었습니다.� 하나님과� 깨어졌던� 관계가�

회복되었고,� 구원의� 길을� 걸어갈� 수� 있게� 되었습니다.� 죄인을� 구원하신� 하나님의� 목적은� 하나님의� 택함� � �

받은� 자녀들이� 하나님께� 영광을� 돌리게� 하기� 위함입니다.� 우리는� 예수님의� 고난을� 통하여� 영광에� 이르게�

되었으며,� 장차� 존귀와� 위엄을� 받게� 될� 것을� 잊지� 말고� 감사하며� 살아가야� 합니다.� 또한� 우리� 자신을� 위해�

살아가는�것이�아니라�우리를�살리신�예수님을�위해�살아가는�삶이어야�할� 것입니다.� �

� � 2)� 예수님과�모세의�차이점은�무엇입니까?� (3장� 3-6절)

� � 모세는� 하나님의� 집에서� 일하는� 충성된� 일꾼이었습니다.� 모세는� 하나님의� 칭찬을� 들을� 만큼� 충성된� 종으

로서� 자신에게� 맡겨진� 역할을� 잘� 감당하였습니다.� 예수님은� 그의� 집� 맡은� 아들로서� 감독함으로� 충성을� 다

하였습니다.� 예수님과� 모세는� 모두� 하나님께서� 충성을� 다했습니다.� 다만� 그들의� 신분으로서� 예수님은� 집을�

맡은� 아들이었고,� 모세는� 그� 집의� 종이었습니다.� 우리는� 모세도� 충성하며� 바라보았던� 예수님을� 더� 깊이� � �

생각하고� 충성된� 모습으로�살아가야�합니다.� 우리가� 주인이� 아니라� 예수님을�주인으로�모시고,� 베풀어� 주신�

은혜에� 보답하며� 믿는� 도리를� 다해야� 합니다.� 우리� 가정이� 예수님을� 향한� 신뢰와� 순종의� 모습으로� 살아갈�

수� 있도록�기도합시다.�

▶�함께�나눔� (한� 주간의�일들과�기도제목을�나누고�서로를�위해�기도합니다)

▶�주기도문� (주님께서�가르쳐주신�기도로�예배를�마칩니다)


